
기자협회 정상화모임 관련자 처벌은 상식 묻는 일‘ ’ 
공영노조 소수이사 궤변으로 진실 가리지 마라, .  

 
그는 보도본부의 최고 실세였고 인사권자였다 기자들의 부서 배치를 결정할 수 있  . 

었다 많은 기자들이 희망하는 뉴스 앵커로 누구를 선정할지도 그의 몫이었다 특파원. . 
으로 누구를 보낼지도 결정할 수 있었으며 임기 중에 소환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압
박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가 주도한 성명서와 연명부가 돌았을 때 기자 사회 전체. 
가 경악했다 그 의도가 뻔했고 연명에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 지 예상할 수 . 
있었기 때문이다 몰상식한 상황이었지만 년 월에 일어난 일이다. 2016 3 .  

일명 기자협회 정상화를 바라는 기자들의 모임 명의의 성명서였다 국 부장 팀장  ‘ ’ . ·
들이 앞 다퉈 실명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몇몇 평기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대. . 
다수의 기자들은 황당해했다 성명서 내용이 황당했고 그 정상화모임 에 이름을 올리. ‘ ’
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여기저기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. 

말 뿐이 아니었다 실제 서명을 거부한 직후 돌연 앵커에서 물러 난 기자가 있었  . 
다 일부 특파원들은 서명하지 않으면 소환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. ‘ ’ 
다 언론사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보도본부에서 버젓. KBS
이 일어난 실제다 게다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은 기자사회 최고 실세들이었다. . 
  

성명서는 약자들이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저항의 의지를 더 강하게 보  . 
이기 위해 실명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실명이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. 
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서 저항의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다. 

하지만 그 성명서가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어떤가 그때는 성명서라 부르지   ? 
않는다 공포문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공포문 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것은  . ‘ ’ . ‘ ’
권력자고 실세들이다 그 실세들에 의해 연명을 요구받는 사람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. 
다 이것이 상식이다 실제 어땠나 정상화모임 참여자 명단이 당시 보도본부장 직속. . ? 
부서인 보도기획부에서 생산되고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포문 작성과 관리의 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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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이다. 

다시 말하지만 권력자가 나서서 비판기능을 제어하려던 사건이 기자협회 정상화   ‘
모임 서명 사건이다 실제 당시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 물은 결과 참여자 다수가 양심’ . 
의 가책을 느꼈으며 비 참여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에 스트레스에 시달렸, 
다고 증언했다 또한 다수의 기자들은 이로 인해 무기력에 빠져 이후 벌어진 최순실 . 
국정농단 사태 등 권력형 비리에 있어서 충분한 기자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증언
했다. 

뒤 늦게나마 진실과 미래 위원회 가 당시 일을 조사했다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가   ‘ ’ . 
권고됐고 이번에 그 중 일부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됐다고 한다 늦게나마 환영한다. . 
과거의 잘못은 가려져야 하고 책임자는 책임져야한다 이 또한 상식이다. . 

그런데 이번 징계에 대해 사내 일부가 언론자유 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억울함을   ‘ ’
하소연한다고 한다 응원의 성명서까지 나왔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성명서 쓰는 것. . 
을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웃지 않을 수 없다 버젓이 언론자유 라. . ‘ ’
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다 더럽히지 말라 기자협회 . . . ‘
정상화모임 이 도대체 언론자유 와 어울리기는 하는가’ ‘ ’ ? 

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아직 더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더위 먹으  . . 
면 상식을 벗어난 생각이 들고 말이 나오기도 한다 건강을 위해 자중하기 바란다 이 . . 
또한 상식의 권유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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